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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약 46만 톤에 이르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한과 북한의 기후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경지도 남한이 164만 ha, 북한이 191만 ha로 남한보다 약간 많다. 북한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아 밭 면적이 68%를 차지하는 반면 남한의 경우 논이 55%를 차지한다. 북한은 벼 보다는 옥수수 재배에 

더 적합한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곡물 생산량도 남한은 93.9%를 쌀에 의존하는 반면 북한은 46.6% 만 쌀에 의존하고 

35.5%를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벼 생산성은 단보 당 3.89톤으로 5.39 톤인 남한의 6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옥수수의 생산성은 ha 당 2.46톤으로 ha 당 11.2톤인 주요 옥수수 재배국 미국의 옥수수 생산성의 1/4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남한의 70~80년대 농업 생산성 수준이다. 기적과 같은 남한의 농업 발전이 환경이 매우 유사한 

북한에 적용된다면 단기간에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2017년 시작한 ‘한반도 북방지역 식량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수집 가능한 북한 27개 지역의 기후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각 지역에 재배 적합한 주요 식량 작물 품종을 

선별하고 최적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를 위하여 2모작 등 작부체계가 가능한 기술모델 설정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는 북한 지력 증대를 위하여 화학비료와 함께 축분 또는 풋거름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을 연구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병해충 리스트 작성 및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27개 지역의 기후 및 농업 환경에 적합한 농업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유사한 기후대

인 진부, 평창, 철원의 연구소를 이용하고 중국의 단둥과 연길, 훈춘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 추정한 북

한의 식량작물 생산성은 남한의 65% 수준으로 남한에 축적되어 있는 식량작물 생산 증대 기술을 북한에 모두 적용 할 수 있다

면 최소한 현재 보다 30%정도의 생산 증대를 가져 오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도 유사기후대를 이용하여 추정

한 연구 결과일 뿐이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시범단지를 정해 놓고 연구 결과를 현장 적용하여 검증 해 보는 단계

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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